
광부 동정자료

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. 12. 31.(화) 

서해호 전복사고 수색, 구조 및 지원상황, 
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서해호 전복사고 상황점검회의 주재 -

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(화)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

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,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

참석한 가운데, 서해호(83톤) 선박사고 관련 수색·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

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.

  지난 12월 30일(월)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

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.

 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“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

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,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

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.”라고 지시하였다.

△ (사고개요) ’24.12.30.(월) 18시 26분경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

서해호* 전복

* 총톤수 83톤, 태안 선적, 7명 승선(韓 3명 구조완료, 수색중 4명(韓 2명, 外 2명))

△ (12.30.(월) 19시 40분) 위기경보 “경계” 단계 발령

△ (12.30.(월) 21시 15분) 위기경보 “심각” 단계로 격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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